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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제 김문수 후보는 충청남도 유세에서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

니다. “선거 끝나면 싹 잊어버릴 거라는데, 저는 선거 때나 끝나서나, 거짓말을 

시켜 본 적이 없다”고 강조했습니다.

그 자체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.

김 후보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대구에 출마하면서 “수성갑에 뼈를 묻겠

다”고 선언했습니다. 낙선 후 기자들의 질문에도 “서울에는 집이 없고 제집은 

대구에 있다”고 강조했습니다.

그 약속은 불과 2년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. 김 후보는 2018년 9월 대구 

아파트를 팔고 다시 서울로 복귀했습니다. 뼈는 두고 살만 왔냐는 ‘순살문수’

의 시작입니다.

2018년 지방선거 때는 “당에 들어온 지 24년이 조금 넘었는데 절대로 당을 옮

기지 않는다, 철새 정치는 절대로 안 할 것이다”고 공언했습니다. 하지만 2년 

뒤인 2020년, 김 후보는 전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을 만들면서 탈당했습니다.

2012년에는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 출마하면서 경기도지사 사퇴를 고심한다고 밝

혔다가 불과 이틀 만에 최종후보가 되면 사퇴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.

대체 어느 대목에 진정성이 있다는 말입니까. 특히 선거 때마다 습관적으로 거

짓말을 일삼아 온 후보의 말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믿습니까. 당장 불과 한 

달 전에 외쳤던 한덕수 단일화는 어디로 갔습니까.

알고 보니 가짜는 김문수입니다. “전광훈 구속에 안 울었다”도 거짓말, “나는 

청렴하다”도 거짓말, “경기도 빚 줄였다”도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. 심지어 

공보물에도 가짜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

입만 열면 거짓말이 랩처럼 나오는 김 후보에게 묻겠습니다. 극우 전광훈 목사, 

내란 윤석열 전 대통령, 본인의 과거 부정선거 주장. 김 후보에게 진실을 말할 

김문수 후보님. 또 거짓말 하십니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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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을 요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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